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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
2022년 8월 2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8. 25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29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‘택배 특별관리기간’운영  

- 택배 현장에 임시 인력(약 6천명) 투입·사전 주문 독려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

하고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*할 것으로 예상되는 

8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4주간을‘택배 특별관리기간’으로 운영

한다고 밝혔다. 

   * 추석 특별관리기간 동안 평시(7월 평균) 대비 약 18%~28% 물량 증가 예상

 ㅇ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10%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

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대응하고, 물량 급증이 장시간 노동으로 

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‘20년 

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. 

 □‘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’중 소비자 편의와 종사자 과로방지를 

위하여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. 

 ㅇ (추가인력 투입)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택배 종사자들이 장시간 

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, 배송보조 

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.

   * 간선차량 1,411명, 임시기사 947명, 상하차인력 1,592명, 배송보조 인력 1,255명 등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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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(종사자 휴무) 또한,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

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

하기로 함에 따라,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4~5일간(9.8

∼ 9.12)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.

 ㅇ (일일 건강관리)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

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. 

  -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시작 전·후 종사자의 건강 

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,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

하여야 한다. 

  - 이와 함께,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

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.

 ㅇ (사전 주문 독려)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

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·공공기관 등에 ‘사전 주문’을 

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,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

분산하기 위해 ‘미주단* 캠페인’도 진행 중이다.

   * 택배 미리주문으로 물량 폭증을 막고,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에 적극 행동하는 사람들

□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“이번 추석 명절 기간 ‘미리 주문’

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

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, 

 ㅇ “추석 전‘미리 주문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, 물품 배송이 일부 

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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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택배물량폭증예방 캠페인(‘미주단‘) 포스터


